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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nxess, CPL 생산능력10% 확대

Lanxess가 자동차 경량화 소재 생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원료인 카 프로락탐(Caprolactam) 생산능력

을 10% 확대한다.

Lanxess는 자동차경량화소재인 EP(Engineering Plastic)의 주요원료인 CPL 증설에 3500만유로(약 500

억원)를투입해벨기에 Antwerp 플랜트를 20만톤에서 10% 확대할계획이다. 

CPL은 EP의 주 원료로, EP는 금속 대신 자동차부품에 적용하면 경량화 및 안전성 향상은 물론 연비 절감에

기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.

미국, 중국, 인디아를 중심으로 세계 EP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동차 1대당 플래스틱

소재사용비중이 2020년까지연평균 7%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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